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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컨슈머인사이트 ‘K-오리지널 콘텐츠 평가’ 2025년 결산 ② 예능·다큐 

 넷플릭스 ‘물량 공세’에 토종 OTT ‘선택과 집중’으로 맞서 
  

 

- 영화·드라마 이어 예능·다큐도 ‘넷플릭스’ 주도 

- 시즌작 공세 앞세워 시청률 톱10 중 8개 차지  

- 쿠팡플레이 ‘만족도’, 티빙 ‘연애 장르 팬덤’ 강점   

- 시청률에서는 추리·서바이벌 장르가 우세하고  

- 시청자 만족도에서는 토크·여행·요리 장르 앞서  

 

○ 2025년 한 해 OTT가 론칭한 K-오리지널 예능·다큐 시청률은 '흑백요리사 : 요리계급

전쟁 시즌 2'(흑백요리사 2)가 1위를 차지했다. OTT 플랫폼별로 시청률 톱10 중 넷플릭

스가 8개를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보인 가운데, 쿠팡플레이는 만족도에서 티빙은 특정 

장르 팬덤 측면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구축했다.  

□ ‘OTT K-오리지널 콘텐츠 초기 시청자 평가’는 컨슈머인사이트가 '24년 4월 시작한 기획조사로, 매주 

전국 20~59세 남녀 OTT 이용자 500명(연간 2만6000명)을 대상으로 한다. 이번 결과는 2025년에 공개

된 주요 OTT K-오리지널 예능·다큐 47편에 대한 인지도, 시청의향(경험)률, 만족도, 만족(불만족) 이유 

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. 

  

■ 넷플릭스, ‘검증된 시즌작’이 끌고 ‘강력한 신작’이 밀었다 

○ 2025년 공개된 47개 예능·다큐 콘텐츠 중 시청률에서는 넷플릭스의 ‘흑백요리사 

2’(43%)가 독보적 1위였다[그림1]. 이어 ‘대환장 기안장’(27%), ‘SNL 코리아 시즌7’(24%), 

‘나는 생존자다’(23%), ‘케냐 간 세끼’(22%) 순으로 뒤를 이었다. 톱10 중 3위 ‘SNL 코리

아 시즌7’(쿠팡플레이)과 9위 ‘대탈출: 더 스토리’(티빙)을 제외한 8개가 넷플릭스 오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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널로, 영화·드라마에 이어 예능·다큐 부문에서도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확고했다(참고. 

넷플릭스 독주 속 지니TV·디즈니+ 틈새전략 통했다 ’26.01.22) 

 

 
  

○ 톱10 중 시청자 만족도에서는 ‘크라임씬 제로’(77점)가 ‘흑백요리사 2’(76점)를 간발의 

차이로 앞섰다. 이어 ‘SNL 코리아 시즌7’(75점), ‘나는 생존자다(72점)’, ‘케냐 간 세끼’(70

점) 순이었다. 여기서도 ‘SNL 코리아 시즌7’을 제외한 넷플릭스 콘텐츠가 4개로 강세를 

보였다. 

○ 넷플릭스 독주의 핵심 동력은 ‘검증된 시즌작’이었다. 시청률 1위 ‘흑백요리사: 요리 

계급 전쟁 시즌2’ 를 비롯해 ‘나는 생존자다’, ‘크라임씬 제로’, ‘솔로지옥 시즌4’, ‘피지컬: 

아시아’, ‘데블스 플랜: 데스룸’ 등 탄탄한 고정 팬층을 둔 시즌제 예능들이 흥행을 이끌

었다. ‘케냐 간 세끼’가 스핀오프(기존 콘텐츠 파생 작품)임를 고려하면 톱10 중 신작은 

‘대환장 기안장’ 하나였다. 

 

■ 쿠팡플레이는 ‘만족도’ 높고, 티빙은 연애 장르 ‘팬덤’ 강점  

○ 상위 20위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토종 OTT의 선전이 눈에 띈다. 쿠팡플레이는 '직장

인들 시즌2'(11위), '자매다방'(13위), '직장인들'(17위), '저스트 메이크업'(18위)이, 티빙은 '

https://www.consumerinsight.co.kr/boardView?no=3847&id=pr15_list&PageNo=1&schFlag=0&viewFlag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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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승연애, 또 다른 시작'(12위), '환승연애4'(15위)가 20위 안에 들었다. 톱10 작품을 포함

하면 쿠팡플레이가 5편, 티빙은 3편을 시청률 20위 안에 올리며 넷플릭스(12편)의 ‘완전 

독무대’를 막은 셈이다. 

○ 쿠팡플레이는 시청자 만족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. 대표작 ‘SNL 코리아 시즌7’ 외에

도 ‘저스트 메이크업’과 ‘자매다방’이 만족도에서만큼은 톱20 중 공동 1위(각각 79점)에 

올랐다. 콩트 장르를 통해 ‘부담 없는 웃음과 재미’를 보장하는 OTT로서 정체성을 확립

했다. 

○ 티빙은 연애 예능 등 특정 주제의 시즌작을 활용해 팬덤을 잡는 데 성공했다. ‘대탈

출 더 스토리’(9위) 외에 ‘환승연애, 또 다른 시작’(12위), ‘환승연애4’(15위)가 순위에 올랐

다. 세 콘텐츠 모두 이전 시즌과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시청자가 많았다.  

  

■ ‘추리·서바이벌’ 시선 끌고, ‘토크·여행·요리’는 마음 훔쳐 

○ 시청률은 두뇌 싸움과 치열한 경쟁을 앞세운 장르가 이끌었다. 추리 장르(2편)가 평

균 시청률 20%로 1위, 서바이벌 장르(6편)가 16%로 2위, 코미디·콩트(4편) 장르가 14%

로 3위를 기록했다[그림2]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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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흥행 공식은 장르마다 달랐다. 추리 장르는 마니아층의 장르 선호도(47%)가 시청을 

이끈 반면, 서바이벌 장르는 매력적인 소재(시청 이유 38%, 만족 이유 54%)가 핵심 동

력이었다. 전체 시청률 1위 ‘흑백요리사 시즌2’(만족도 76점)는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

에 대중적인 요리 소재를 결합해 ‘소재의 힘’을 증명했다. 코미디·콩트 장르는 출연진에 

대한 기대(45%)로 시작해 ‘웃음 포인트’(59%)에 크게 만족했다. 특히 쿠팡플레이는 해당 

장르 4편 중 3편을 선보이며 ‘재미 보장 OTT’로서 입지를 굳혔다.  

○ 시청 후 만족도는 비교적 편안한 장르인 토크(5편, 75점), 여행(6편, 74점), 요리·먹방(4

편, 73점)이 나란히 1~3위를 차지했다. 세 장르 모두 ‘출연진이 기대돼서(48~52%)’ 시청

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많았다. 만족 요인은 장르마다 세부적으로 달랐는데, 

토크는 '출연진 케미(48%)'와 '웃음(48%)', 여행은 '출연진 케미(51%)'와 '출연진 매력

(42%)', 요리·먹방은 '킬링타임(45%)'과 '힐링(43%)'이 호평받았다.  

  

■ ‘스포츠’·’연애’ 장르 각각 7편 쏟아져 

○ 2025년 가장 많이 쏟아진 예능 장르는 단연 연애(7편)와 스포츠(7편)였다. 시청률과 

만족도에서 두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충성도 높은 팬덤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청층

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. 

○ 연애 장르는 굵직한 간판 예능('환승연애', '솔로지옥') 외에 모태솔로·성소수자·야구선

수 등 이색 컨셉트의 신작들이 등장해 다양성을 넓혔다. 스포츠 예능은 플랫폼별로 주

력 종목이 뚜렷이 갈렸다. 티빙은 야구 예능('이대형의 크보랩' 등), 쿠팡플레이는 축구 

예능('슈팅스타' 등)을 중심으로 해당 종목 팬덤을 플랫폼으로 유입시켰다. 

○ '25년 OTT 예능 시장은 넷플릭스의 시청률 우위 속에서도 플랫폼별 생존 전략이 나

름의 빛을 발했다. 만족도의 쿠팡플레이, 팬덤의 티빙이 각자의 영역을 다진 것이 대표

적 사례다. 장르마다 시청자의 니즈가 다르고, 그 니즈를 정밀하게 공략한 콘텐츠가 살

아남았다는 점도 확인됐다. 영화·드라마보다 예능·다큐 시장에서는 콘텐츠 물량보다 시

청자의 취향을 파고드는 핀셋형 기획력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.  

  

 

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의 신규 기획조사 'OTT K-오리지널 콘텐츠 초기 시청자 평가'를 바탕으로 

한다. 조사는 컨슈머인사이트의 86만 IBP(Invitation Based Panel)를 표본 틀로 매주(회당 표본 규모 500 명) 

실시하며 OTT K-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초기 시청자 반응 전반을 조사 범위로 한다. 표본추출은 

성·연령을 균등 할당하여,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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